
윤활유 고급화경쟁 가속
9 6년 하반기 S I급으로 대체될 듯 … 비효율 부추겨

고급 윤활유시장이 국내 시장여건상 빠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따른 물성강화를 이유로 제

품대체화가 멈출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윤활유시장이 시장점유측면만을 고려한 각 기업들의 고품질 단일화 전략으

로 인해 선진국보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제품대체화가 이뤄지는 등 국내 시장여건에 비추어 비효율

적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9 3년이후 1년만에 국내시장의 80% 이상을 장악한 S H급마저 9 6년 하반기부터는 S I급으로

또다시 대체될 것이 확실시되는 등 기업간 과열경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.

실제 윤활유시장은 8 9년 S F급에서 S G급으로 대체화가 진행된 이후 급속히 S H급( 9 3년말 55%, 94

년 8 0 % )으로 대체돼 일본의 경우 9 3년기준 3 %라는 S H급대체율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이로인해 국내 윤활유시장은 제품이 개발·판매되는 과정에서 S H급 점유경쟁으로 인한 각 기업의

시장단일화 전략으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유통측면에서도 무

질서가 더욱 심화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.

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업들은 또다시 S I급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품개발에 나

서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미 제품개발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등 초고속 대체화가 이뤄질 전

망이다.

결국 쌍용정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유 및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첨가제6을 수입해야 하는

부담에도 불구하고 9 6년 하반기 S I급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국내 윤활유시장의 비효율을 부추키는

양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특히 윤활유시장은 유가자유화에 맞춰 가뜩이나 시장변화에 대응키 위한 기업간 가격 품질경쟁이 가

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연비개선을 이유로 S I급제품 대체화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를 담보

로 한 기업의 점유율 경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.

한편, 94년 자동차용 윤활유시장 점유율은 유공이 1 8 8 4 B P C D로 3 3 . 9 %를 비롯 호남정유

1474BPCD 26.5%, 쌍용정유 685BPCD 12.3%, 쉘 206BPCD 3.7%, 모빌 399BPCD 7.1%,

이수화학 335 BPCD 6.0%, 한화에너지 195BPCD 3.5%, 한발 117BPCD 2.1%, 미창

153BPCD 2.7%, 기타103BPCD 1.8% 등으로집계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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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자동차용 윤활유시장 점유현황( 1 9 9 4 ) (단위 : BPCD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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